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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는 글
반어적 표현(혹은 비꼬기)은 농담을 하거나 놀리기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상언어의 

한 유형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 사용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사람들이 비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연구를 통해 왜 반어적 표현이 어려운지 찾아냈고,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쉽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배울 수 있게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어적 표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4-7 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색칠할 수 있도록 이야기 페이지에 흑백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께서는 반어적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비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롭게 당신이 

듣거나 사용한 비꼬기의 다른 표현도 아이들과 얘기해 보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월요일에 시드니방은 정말 어지러웠어 . 
시드니 오빠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와. 방이 정~말 깨끗하네” 라고 말했어 .
“응?” 어리둥절해진  시드니가 오빠에게 물었어 . 
“비꼬는거야 !” 오빠가 대답했어 .  ---
시드니는 어지러운 방을 나가 아래층에 있는 엄마한테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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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비꼬는게 뭐에요?” 시드니가 물었어 . 
“비꼬는 건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이야기 하는 거야” 시드니 엄마가 대답했어 .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밖에 날씨가 너무 안좋고 폭설이 내릴 때, ‘날씨 한번 좋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엄마가 얘기했어 .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드니가 물었어 . 
“그냥 웃기려고 . 농담하는 거지.” 엄마가 대답했어 . 
“흠. 신기하다 .” 시드니가 말했어 . 2



화요일엔 시드니 아빠가 저녁으로 피자를 만들었어 . 
시드니는 아빠가 만든 피자를 참 좋아했지 . 항상 맛있었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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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아빠가 피자를 오븐에서 꺼낼 때 깔개에 걸려 넘어져서 피자가 철퍼덕!하고 바닥에 
떨어졌지 .
시드니 오빠가 웃으면서 말했어 “아빠, 깔끔하게 잘 껴내셨네요 .”
“응?” 어리둥절해진  시드니가 오빠에게 물었어 . 
“비꼬는거야 !” 오빠가 대답했어 . 
“흠. 신기하다 .” 시드니가 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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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엔 , 엄마가 시드니를 축구장에 데려다 줬어. 앞에 있는 화물차에서 두루마리 
휴지들이 떨어져서 도로를 막았지 . 길이 꽉막혔어 . 
시드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두루마리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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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드니가 말했어 . “엄마, 이건 좋은게 아니잖아요 .”
“시드니, 비꼬는거야 ” 엄마가 대답했어 . 

“흠. 신기하다 .” 시드니가 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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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날 , 시드니 오빠가 윗층 방안에서 튜바를 연습하고 있었어 . 튜바 소리가 꼭 코끼리 
소리 같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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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층 부엌에서 시드니 아빠가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소리쳤어 “음악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 아들아!”
시드니는 어리둥절해졌어 . 소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거든 . 시드니가 갑자기 
깨달았어 .
시드니가 물었어 “아빠, 비꼬는 거에요?”
“그래” 아빠는 웃으면서 대답했어 .
“흠, 신기하다” 시드니가 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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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엔 , 시드니가 지저분한 자기 방을 동물원처럼 만들었어 . 옷더미 위에서 원숭이들을 
놀게하고 , 책을 쌓아올려 펭귄들이 미끄럼틀 타게 했지. 시드니는 지저분한 방을 
둘러보면서 미소지었어 .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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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시드니가 소리쳤어 . “내 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봐!”
오빠가 방안을 흘끔 쳐다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응?” 하고 물었어 .
“비꼬는거야 !” 시드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 
“흠. 신기하다” 오빠가 시드니 농담에 웃으며 말했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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